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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기사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.(사진출처: 유토이미지)

[서울=뉴시스]김혜경 기자, 염지윤 인턴기자 = 아파트 베란다 조리를 둘러싼 층간 갈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. 한 누

리꾼이 아랫집 음식 냄새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하면서 공동주택 에티켓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.

 

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"안방 음식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"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 글 작성자 A씨는 "아랫집에서 지

속적으로 베란다에서 음식을 하는 바람에 미쳐버릴 것 같다"고 고민을 토로했다.

이어 "엘리베이터에 쪽지도 붙여봤는데 소용이 없었다"며 "빨래를 널어놓고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빨래에 생선 비린내가 밴 적

도 있다"고 전했다.

또 "어지간하면 베란다 문을 못 열고 산다"며 "오랜만에 저녁에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더니 찌개 냄새가 배서 아직도 빠지

지 않는다. 이불과 베개에도 냄새가 스며들 것 같다"고 하소연했다.

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.

일부는 "환기 시설도 없는 베란다에서 요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", "주방에서 냄새 심한 음식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베란다에

서 하는 건 다르다", "나도 아랫집 베란다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매운 냄새에 고통 받은 적이 있다" 며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반

응을 보였다.



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"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", "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것 많이 하지 않나?", "윗집으로

음식 냄새 올라간다고 내 집에서 요리도 못 해 먹나"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.

비슷한 사례로 지난 3월에는 방송인 이미주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올려 민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. 당시

에도 공동주택 에티켓에 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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